
 
KBS 보궐이사 ‘악습의 고리를 끊자’

방통위는 결단하라!

  천영식 전 이사의 사퇴 이후 KBS보궐이사 선임 국면이 점입가경이다. 세월호 특조
위 방해와 법률구조 공단 독단경영으로 해임된 이 헌 변호사,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모두 일주일 사이 자유한국당이 방송법에도 없는 
정치권 추천 관행으로 KBS 보궐이사 자리에 공식 추천했거나 거론한 자들이다.

  애초에 자유한국당은 KBS이사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인 정당가입 이력조차 확인하지 
않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한 인사를 추천하려다 좌절된 바 있다. 이후 추천했던 
자가 이헌 변호사이다. 국민정서를 거스른 세월호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인사를 
추천했다가 하루 만에 좌절됐다(KBS본부노조 성명: 이헌 보궐이사 임명시도 하루만에 
좌초, 방통위는 법대로 선임하라.2월 6일 코비스 게시).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이번에
는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였다. KBS본부노조가 성명(이번에 ‘5.18 폄훼’ 이사?...이
동욱 자격없다/2월 10일 코비스 게시)에서 밝혔듯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인사였
다.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꺼내든 카드가 논두렁 
시계 운운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한 보수 성향 변호사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정당가입 이력 같은 기본적인 요건조차 확인하지 않는 그대들의 무능함인가? 
국민정서는 무시하고 공영방송 KBS를 기만하는 오만함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방송법 
따위는 안중에 없는 생떼쓰기인가?

  방통위에도 요구한다. 언제까지 특정 정당에 휘둘려 ‘이 자가 안 되니 다른 자’식의 
추천을 용인해 방송법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것인가? 다시 방송법을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다. KBS이사는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 스스로가 2020 업무계획에 밝혔듯 법에도 없는 정당추천
의 KBS이사 추천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더 이상 시청자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악습을 끊어낼 첫 걸음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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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